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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더 에코노미스트” 잡지에선 아프리카를 “가망없는 대륙”이라고 표현 하였다. 

하지만 2011년 최근, 같은 잡지사에서 아프리카의 놀라운 변화와 성장에 대한 기사가 

나왔다. 그 기사의 내용들을 요약하자면… 

“아프리카의 경제는 다른 어떤 대륙보다 빠른 성장을 이륙하고 있다. 올해 

에티오피아는 단 한 방울의 석유 수출 없이 7.5%의 성장을 기록 할 것이다. 가난의 속칭 

이던 에티오피아가 지금은 세계 10대 축산 국가로 발돋움 한 것이다…. 10년전 세계의 

가장 빈곤한 국가 10개중 6개가 아프리카에 있었다. 지난 8년간 아프리카는 일본을 

비롯한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 보다 빠르게 성장한 것이다. 

지금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중산층을 가지고 있다; 바로 오늘 

6천만여 명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중산층에 속해 있고, 2015년도에는 그 숫자가 억만 

명에 도달 할 것이다. 이 숫자는 가난에서 기적적으로 구제된 사람들을 나타낸다. 

월드 뱅크는 “30년전의 중국과 20년전의 인도와 같이, 지금 아프리카는 경제 성장 

비행의 이륙점에 와있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국제 경제학자 담비사 모요가 “데드 에이드”에 저술 했듯이, 아프리카를 

가난에서 구제한 것이 국제 원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아프리카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 원인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하자면, “원조가 아닌, 무역” 

이다. 

또 한가지의 요인은 과학 기술의, 특히 휴대전화의, 보급과 확산이다. 지금 아프리카는 

6억만 명의 휴대전화 사용자들이 있다, 이 수치는 유럽이나 아메리카를 추월하는 

숫자이다. 2009년의 한 연구에 의하면 개발도상국100명의 인구에 10개의 휴대전화를 

더하는 것이 일인당 국민 소득을 0.8%정도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휴대폰들은 농산물이나 어패류의 시장을 활달하게 하고 은행 업무를 수월하게 해준다. 

무역과 투자의 인상 또한 아프리카 경제 성장의 원인이 되었다. 2010년 아프리카에 

부어진 해외투자는 550억을 넘었다– 이 것은 10년전 외국투자의 5배에 해당하고, 

아프리카가 원조로 받는 금액을 훌쩍 넘긴다. 활발한 무역 시장을 막았던 장애물들이 

줄어들었고 아프리카 대륙 안의 교역과 산업의 민영화 또한 경제 성장 붐에 

기여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안정이 이 거대한 대륙의 경제 개발을 도왔다. 아프리카는 지난 십 

수년의 탈 식민주의 시대에 여러 강국들의 덩치 싸움에 피를 흘렸다. 그 결과로 

아프리카는 정치적으로 불안정 했고, 몇몇 극 소수만이 평화롭고 민주적인 정치를 

유지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들은 30여개의 정부를 투표를 통해 



바꾸는 역사를 맛 볼 수 있었다. 이것은 아랍 국가들이 이륙한 민주적 변화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다. 

지난해, 46개중 36개의 아프리카 정부는 비즈니스가 더 쉽게 이뤄지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아프리카는 아직 많은 문제점과 장애물들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중국”이나 “새로운 

싱가폴”이 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하지만 우리는 아프리카가 이륙한 많은 

긍정적인 성장과 발달에 기뻐하고 이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더 에코노미스트” 잡지의 특보는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끝난다, “독재, 부패, 그리고 

불화는 하루 아침에 해결되지 않는다. 하지만 세계 경제의 암흑 속에 있는 지금, 

아프리카의 놀라운 경제 성장은 우리 모두에게 앞으로 있을 변화와 성장의 희망을 

상기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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